
실리콘 이용한 태양전지 개발
에너지기술연구원 , 효율 7.3%의 다결정 실리콘 박막전지

오래 사용해도 성능 변화가 거의 없는 다결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.

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(원장 손재익) 신재생에너지연구부 박이준 박사팀은 다반응실 박막 실험장치를 이용해

효율이 7.3%에 이르는 완전한 다결정 실리콘(Si) 박막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.

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개발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지 5년만에 이루어낸 성과

이다.

다결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는 가로·세로 각 3㎜ 크기로 유리기판 위에 얇은 실리콘 박막을 세 겹으로

입히고 붕소와 인 원소를 넣어 빛을 받으면 광기전력 효과로 전기가 흐르도록 한 것이다.

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태양전지의 효율은 7.3%로 아직 세계기록 효율 12%에는 이르지 못하지만

연구의 최대 장애 요인이었던 실험장치 문제가 해결돼 현재 진행중인 1단계 연구(2001-2003)가 마무리되는 시

점에서는 세계 수준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현재 미국·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태양전지가 1990년대 이후 매년 30%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 2001년 말에

는 태양전지 출하량이 400MW에 이르렀다.

앞으로 관련 기술의 성장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단가가 상용전력과 같은 수준으

로 낮아져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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